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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teamwork, job esteem, and job satisfaction on the competency of hospital nurses.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among 162 hospital nurses with more than 1 year of work experie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t-test, x2 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program.

          

          
            Results:
            The participates’ mean nursing competency score was 3.73±0.48 (total score=5), an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eamwork (r=.50, p<.001), job esteem (r=.59, p<.001), and job satisfaction (r=.54, p<.001).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job esteem (β=.27, p=.034), teamwork (β=.25, p=.003), education (β=.18, p=.020), and gender (β=.13, p=.036) significantly affect the competency of hospital nurses; the explanatory power was 40% (F=18.94, p<.001).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workplace organizational culture to enhance nurses' job esteem.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develop programs based on cooperative work relationships for employees to perform their roles as team members. Moreover, different intervention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to enable male nurses to demonstrate their competencies. This will enhance nursing competency and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patien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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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병원 직종 인력 중 가장 비중이 높으며, 환자 간호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인식되며 환자의 치료 과정 전반에 걸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Shin, 2021).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 구조 및 질병 구조 변화에 따라 환자들의 간호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간호역량이란 능숙하게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실무와 의사결정, 전문가적 가치관, 리더십 및 관리 등 업무 능력을 갖추고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McCormack & McCance, 2006). 간호사의 탁월한 간호역량은 간호사 자신이 맡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행동 특성이며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태도,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Ha & Choi, 2010). 간호역량은 간호실무 능력, 안전관리 능력, 간호단위 관리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대인관계능력, 리더십 능력, 교육 및 상담 능력, 윤리적 실무능력, 전문성 개발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며(Kim, 2016), 양질의 환자 간호를 위한 중요한 개인의 능력이다. 실제로 간호역량은 환자 간호의 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Ji, 2017), 동료 및 관리자와의 상호작용(Jang & Kim, 2014), 직무만족도와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Ha & Choi, 2010), 환자 간호의 측면뿐만 아니라 간호사 개인에게도 간호역량은 중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간호조직은 환자 간호를 위해 다양한 직역의 구성원이 팀을 구성하여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이 있다. 조직의 목표 달성과 효과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간호사 간의 상호관계, 협력 및 의사소통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팀워크가 선행되어야 한다(Cho, 2016). 또한 팀워크는 간호조직 내에서 조직 구성원의 역량 발휘에 영향을 미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어 조직유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Baek, 2021). 선행연구결과 팀워크는 간호업무수행, 환자안전 간호 활동,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 간호에서도 중요한 요인이다(Kim & Lee, 2022; Hyun & Lee, 2021). 이는 팀워크가 양질의 환자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간호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직업존중감(Job esteem)은 본인의 직업에 대한 신념과 가치평가의 한 개념이며, 조직에 대한 개인적 평가나 직무 태도의 한 유형이다(Choi, 2019).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교대근무, 과다한 업무강도, 여러 부서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간호사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Kim, Kim, Hong, & Kim, 2015), 이러한 인식은 직무 불만족, 불안, 이직 의도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간호사의 직업존중감이 높은 경우 직업에 대한 보람을 가지고 직무에 대한 애착을 느끼며, 간호사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하면서 간호직에 계속 종사한다면 간호서비스 대상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Kim, 2020). 간호역량이 양질의 환자 간호를 수행하는 능력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간호역량과 직업존중감의 연계성을 유추할 수 있다. 최근 ‘태움’, ‘직장 내 폭력’, ‘자살’, ‘잦은 이직’ 등과 같은 병원간호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뉴스와 사건은 간호사의 직업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이 되며, 이는 결국 환자 간호와 연계될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의 직업존중감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간호역량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에 필요하다.

        직무만족이란 조직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조직의 내적, 외적인 환경요인에 대하여 갖는 긍정적인 감정의 충족상태로, 개인이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얻게 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이다(Lee, 2006).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스스로의 일에 대해 즐겁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넘어서 간호의 질적 향상과 타 부서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이직률 감소 등으로 간호 생산성, 간호조직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Yang, 2015). 선행연구결과, 간호사가 임상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결정 시 최상의 근거를 도출하여 활용 가능한 자원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과정인 근거기반 실무역량이 직무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었고(Seo, Kang, & Park, 2024), 직무만족도와 간호역량 간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Ha & Choi, 2010). 이를 통해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 업무와 관련하여 간호사 개인의 특성인 직업존중감, 직무 관련 특성인 직무만족도, 조직 관련 특성인 팀워크가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간호역량과 여러 변수 간 관련성을 확인한 선행연구가 있으나,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는 간호역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개인과 직무 및 조직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병원간호사의 간호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환자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간호사의 간호역량, 팀워크, 직업존중감과 직무만족도 간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ㆍ대상자의 간호역량과 팀워크, 직업존중감과 직무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ㆍ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역량의 차이를 파악한다.


          	ㆍ간호역량과 팀워크, 직업존중감과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ㆍ대상자의 팀워크, 직업존중감과 직무만족도가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간호역량, 팀워크, 직업존중감과 직무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팀워크, 직업존중감과 직무만족도가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사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 근무하는 자, 1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자, 직접 환자 간호를 담당하는 자이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 책임간호사 이상 직급의 간호사, 직접 환자 간호에 참여하지 않는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유의수준 .05, 중간효과 크기인 .15, 검정력 .90, 예측변수 12개로 계산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수는 157명으로, 중도탈락률 10%를 산정하여 총 17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170부 중 부적절한 응답이 포함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162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간호역량
          간호역량은 Kim (2016)이 개발한 간호역량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53문항으로, 간호실무 능력 9문항, 안전관리 능력 5문항, 간호단위 관리능력 10문항, 비판적 사고능력 5문항, 대인관계능력 6문항, 리더십 능력 5문항, 교육 및 상담 능력 5문항, 윤리적 실무능력 4문항, 전문성 개발 능력 4문항의 9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1점에서 ‘역량이 매우 충분하다’ 5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도구 개발자로부터 도구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Kim (20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8이었다.

        

        
          2) 팀워크
          팀워크를 측정하기 위해 Larson과 LaFasto (1989)가 개발하고 Kim (2006)이 한국어로 번역, 재구성한 척도를 Cho (2012)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목표공유 5문항, 결과지향 7문항, 상호협력 10문항, 팀워크 주관적 만족도 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팀워크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Cho (201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4였다.

        

        
          3) 직업존중감
          직업존중감은 Choi (2019)가 개발한 표준화된 병원간호사 직업존중감 도구(Job-Esteem Scale for Hospital Nurse)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8개 문항으로, 직업적 자아인식 7문항, 직업적 유능감 5문항, 돌봄의 역할과 전문성 4문항, 사회적 신뢰와 존중 4문항, 조직의 존중과 인정 4문항, 직업적 권위와 미래가치 4문항의 6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도구 개발자로부터 도구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9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5였다.

        

        
          4)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Lee, Eo 와 Lee (2018)가 개발한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 측정도구(Job Satisfaction Scale for Clinical Nurses, JSS-CN)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33문항으로, 조직의 인정 및 전문적 성취 9문항, 간호 전문직을 통한 인간적 성숙 6문항, 존중과 인정의 인간관계 8문항, 간호사로서의 책무완수 4문항, 직업의 안정성과 보람 3문항, 전문적 역량 발휘 3문항의 6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도구 개발자로부터 도구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9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7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간호역량, 팀워크,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 정도는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역량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 Tukey post hoc으로 분석하였다. 간호역량, 팀워크,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팀워크, 직업존중감과 직무만족도가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IRB 승인(WKIRB-202403-SB-012)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전 해당 기관의 부서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여 허락을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는 10~15분이 소요되었다. 설문지 회수는 연구참여자가 회수용 봉투에 작성한 설문지를 넣은 후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자료수집은 2024년 4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9.8±6.89세이었으며, 성별은 남성이 14명(8.6%), 여성이 148명(91.4%)이었고, 미혼이 125명(77.2%),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49명(30.2%)이었다. 학력은 4년제 간호학과 졸업이 141명(87.0%)으로 가장 많았고, 석사학위 이상인 대상자가 7명(4.3%)이었다. 임상경력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58명(35.8%), 3년 이상 5년 미만이 25명(15.4%), 5년 이상 7년 미만이 24명(14.8%), 7년 이상이 55명(34.0%)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3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가 116명(71.6%)으로 가장 많았고, 교대근무 대상자가 140명(86.4%)이었다. 현재 근무부서는 내과계 병동 39명(24.1%), 특수병동이 38명(23.4%), 외과계 병동 35명(21.6%), 중환자실 33명(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의도가 있는 대상자는 32명(19.8%)이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96명(59.3%), 좋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0명(24.7%),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6명(16.0%)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Nursing Compet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Tukey
              	
                p
              
            

          
          
            	Age (year)
            	 
            	
            	29.8±6.89
            	 
            	
          

          
            	Gender
            	Male
Female
            	14 (8.6)
148 (91.4)
            	3.46±0.56
3.75±0.47
            	2.22
            	.014
          

          
            	Marrital status
            	Non-married
Married
            	125 (77.2)
37 (22.8)
            	3.70±0.49
3.83±0.47
            	-1.47
            	.072
          

          
            	Religion
            	Yes
No
            	49 (30.2)
113 (69.8)
            	3.68±0.49
3.75±0.48
            	-0.87
            	.194
          

          
            	Education
            	Bachelora
Baccalaureateb
≥Masterc
            	14 (8.7)
141 (87.0)
7 (4.3)
            	3.55±0.48
3.73±0.48
4.16±0.45
            	3.85
c>a
            	.023
          

          
            	Clinical career (year)
            	1~<3
3~<5
5~<7
≥7
            	58 (35.8)
25 (15.4)
24 (14.8)
55 (34.0)
            	3.66±0.49
3.85±0.47
3.74±0.45
3.74±0.50
            	0.96
            	.414
          

          
            	Monthly income (10,000 won)
            	200<~300
300<~400
>400
            	35 (21.6)
116 (71.6)
11 (6.8)
            	3.73±0.52
3.71±0.49
3.91±0.31
            	0.89
            	.411
          

          
            	Shift work
            	Yes
No
            	140 (86.4)
22 (13.6)
            	3.71±0.48
3.87±0.47
            	-1.51
            	.067
          

          
            	Department
            	Medical ward
Surgical ward
Special ward
Intensive care unit
Others
            	39 (24.1)
35 (21.6)
38 (23.4)
33 (20.4)
17 (10.5)
            	3.73±0.47
3.67±0.48
3.73±0.51
3.73±0.49
3.86±0.51
            	0.44
            	.777
          

          
            	Turnover intention
            	Yes
No
            	32 (19.8)
130 (80.2)
            	3.76±0.32
3.72±0.52
            	0.47
            	.320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Fair
Bad
            	40 (24.7)
96 (59.3)
26 (16.0)
            	3.84±0.43
3.71±0.46
3.62±0.62
            	1.64
            	.197
          

        

        
          
            M=Mean; SD=Standard deviation.
          

        

        

      

      
        2. 대상자의 간호역량, 팀워크,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간호역량의 평균평점은 3.73±0.48점(5점 만점)으로 하위 영역 중 안전관리 능력이 3.97±0.57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교육 및 상담 능력이 3.53±0.65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팀워크는 평균평점 4.15±0.62점(5점 만점)이며, 하위 영역 중 상호협력이 4.19±0.63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목표공유가 4.09±0.67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직업존중감 평균평점은 3.92±0.53점(5점 만점)이었고, 하위 영역 중 돌봄의 역할과 전문성이 4.16±0.63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조직의 존중과 인정이 3.52±0.82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직무만족도의 평균평점은 3.69±0.59점(5점 만점)이며, 하위 영역 중 존중과 인정의 인간관계가 3.88±0.54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조직의 인정 및 전문적 성취가 3.49±0.73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Table 2).

        
          Table 2. 
				
          

          
            Levels of Nursing Competency, Teamwork, Job Esteem, and Job Satisfaction
            (N=162)

          
          

        

        
          
            
              	Variables
              	Min
              	Max
              	M±SD
              	Range
            

          
          
            	Nursing competency
            	2
            	5
            	3.73±0.48
            	1~5
          

          
            	 Safety management
            	2
            	5
            	3.97±0.57
            	1~5
          

          
            	 Ethical practice
            	2
            	5
            	3.89±0.60
            	1~5
          

          
            	 Leadership
            	2
            	5
            	3.84±0.61
            	1~5
          

          
            	 Interpersonal relationship
            	3
            	5
            	3.83±0.54
            	1~5
          

          
            	 Nursing unit management
            	2
            	5
            	3.71±0.57
            	1~5
          

          
            	 Nursing Practice
            	2
            	5
            	3.65±0.58
            	1~5
          

          
            	 Critical thinking
            	2
            	5
            	3.62±0.56
            	1~5
          

          
            	 Professional development efforts
            	2
            	5
            	3.59±0.61
            	1~5
          

          
            	 Education and counseling
            	2
            	5
            	3.53±0.65
            	1~5
          

          
            	Teamwork
            	3
            	5
            	4.15±0.62
            	1~5
          

          
            	 Mutual collaboration
            	3
            	5
            	4.19±0.63
            	1~5
          

          
            	 Subjective satisfation
            	2
            	5
            	4.17±0.78
            	1~5
          

          
            	 Outcome-oriented
            	3
            	5
            	4.12±0.64
            	1~5
          

          
            	 Goal sharing
            	3
            	5
            	4.09±0.67
            	1~5
          

          
            	Job esteem
            	3
            	5
            	3.92±0.53
            	1~5
          

          
            	 Role and expertise of care
            	3
            	5
            	4.16±0.63
            	1~5
          

          
            	 Social trust and respect
            	3
            	5
            	4.13±0.59
            	1~5
          

          
            	 Professional self-awareness
            	2
            	5
            	4.09±0.60
            	1~5
          

          
            	 Professional competence
            	3
            	5
            	3.95±0.57
            	1~5
          

          
            	 Professional authority and future value
            	1
            	5
            	3.54±0.83
            	1~5
          

          
            	 Respect and recognition of the organization
            	1
            	5
            	3.52±0.82
            	1~5
          

          
            	Job satisfaction
            	2
            	5
            	3.69±0.59
            	1~5
          

          
            	 Interpersonal interaction with respect and recognition
            	3
            	5
            	3.88±0.54
            	1~5
          

          
            	 Accomplishment of accountability as a nurse
            	2
            	5
            	3.76±0.62
            	1~5
          

          
            	 Stability and job worth
            	2
            	5
            	3.76±0.67
            	1~5
          

          
            	 Display of professional competency
            	2
            	5
            	3.72±0.57
            	1~5
          

          
            	 Personal maturation through the nursing profession
            	2
            	5
            	3.62±0.72
            	1~5
          

          
            	 Recognition from the organization and professional achievement
            	1
            	5
            	3.49±0.73
            	1~5
          

        

        
          
            M=Mean; Max=Maximum; Min=Minimum; SD=Standard deviation.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역량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역량의 차이는 성별(t=2.22, p=.014), 학력(F=3.85, p=.02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간호역량이 더 높았고, 사후 분석 결과 석사학위를 가진 대상자가 3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한 대상자에 비해 간호역량이 더 높았다(Table 1).

      

      
        4. 간호역량, 팀워크,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수인 간호역량, 팀워크,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간호역량은 팀워크(r=.50, p<.001), 직업존중감(r=.59, p<.001), 직무만족도(r=.54,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팀워크는 직업존중감(r=.62, p< .001), 직무만족도(r=.48,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직업존중감과 직무만족도(r=.83, p<.001)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162)

          
          

        

        
          
            
              	Variable
              	Teamwork
              	Job esteem
              	Job satisfaction
            

            
              	r (p)
              	r (p)
              	r (p)
            

          
          
            	Nursing competency
            	.50 (<.001)
            	.59 (<.001)
            	.54 (<.001)
          

          
            	Teamwork
            	 
            	.62 (<.001)
            	.48 (<.001)
          

          
            	Job esteem
            	 
            	 
            	.83 (<.001)
          

        

        

      

      
        5. 대상자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일반적 특성 중 간호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별과 학력은 가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과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오차항들의 자기상관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 검정값이 1.94로 2에 근접하므로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는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오차항의 정규분포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케이스별 진단을 실시한 결과, 표준화 잔차의 절댓값은 3 미만이었으며, Cook의 거리 절댓값은 3 미만, 그리고 표준화 DfFit의 절댓값은 2 미만으로 나타나 오차항의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산점도의 잔차 분포가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 오차항의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값은 0.24~0.95로 0.1 이하의 값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 값은 1.05~4.13으로 기준치 10 이하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Nursing Competency
            (N=162)

          
          

        

        
          
            
              	Variables
              	Categories
              	B
              	SE
              	β
              	t
              	p
            

          
          
            	(Constant)
            	 
            	1.13
            	0.26
            	
            	4.30
            	<.001
          

          
            	Sex
            	Male (ref.)
Female
            	
0.23
            	
0.11
            	
.13
            	
2.11
            	
.036
          

          
            	Education
            	Bachelor (ref.)
Baccalaureate
Master
            	0.13
0.42
            	0.11
0.18
            	.09
.18
            	1.18
2.35
            	.239
.020
          

          
            	Teamwork
            	 
            	0.19
            	0.06
            	.25
            	3.07
            	.003
          

          
            	Job esteem
            	 
            	0.25
            	0.11
            	.27
            	2.14
            	.034
          

          
            	Job satisfaction
            	 
            	0.14
            	0.09
            	.17
            	1.50
            	.136
          

          
            	 
            	 
            	R2.=42, Adj. R2=.40, F=18.94, p<.001
          

        

        
          
            ref.=Reference; SE=Standard error.
          

        

        

        회귀분석 결과 직업존중감(β=.27, p=.034), 팀워크(β=.25, p=.003), 학력은 석사학위 이상인 경우(β=.18, p=.020), 성별은 여성인 경우(β=.13, p=.036) 간호역량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역량에 대한 이들 변인의 총 설명력은 40%였다(F=18.94, p<.001).

      

    

    

  
    
      논 의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간호역량과 팀워크, 직업존중감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역량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병원간호사의 간호역량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환자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역량의 정도는 5점 만점 중 3.73점이었으며,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Ahn과 Eun (2021) 연구에서 3.64점,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im, Kim과 Lee (2022) 연구에서 3.87점으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간호역량이란 능숙하게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실무와 의사결정, 전문가적 가치관, 리더십 및 관리 등 업무 능력을 갖추고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McCormack & McCance, 2006). 간호역량 개발의 영향요인에 관한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Rizany, Hariyati, & Handayani, 2018), 업무경력, 간호 환경, 교육적 성취 수준, 전문직관, 비판적 사고능력, 개인적 요인이 간호사의 간호역량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6개 요인이며 이 중 특히 업무경력과 교육적 성취 수준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대상자의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이 4.3%, Ahn과 Eun (2021) 연구에서 석사학위 이상이 2.7%, Lim 등(2022) 연구에서 석사학위 이상이 10.9%로 차이가 나타나 교육 수준에 따른 간호역량의 차이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역량의 하위 영역 중 교육 및 상담 능력, 전문성 개발 능력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의 간호역량은 환자에 대한 직접 간호를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 및 상담이나 전문성 개발과 같이 간호사 개인적 성취와 능력 함양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적다. 간호역량은 질적 간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직무 수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Garside & Nhemachena, 2013). 따라서, 환자의 다양한 배경과 질병 특성에 기반한 상황별 교육과 상담 기법을 임상경험이 많은 경력간호사와 상대적으로 임상경험이 적은 간호사가 서로 공유하는 멘토링 기법의 적용, 디지털 기기를 통해 교육 및 상담 컨텐츠를 쉽게 접근 ․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원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존중감, 팀워크, 학력, 성별이었으며, 석사 이상 학력의 대상자 그리고 여성의 간호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간호역량 혹은 간호업무성과가 높아지는 것은 선행연구(Park & Jung, 2024)와 유사한 연구결과이다. 교육적 성취 수준이 간호역량 개발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Rizany et al., 2018) 역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석사학위 수준 이상 대상자의 간호역량이 높은 것은 병원 입사 이후 대학원에서의 계속적인 교육이 간호사의 간호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병원간호사의 대학원 학위과정은 임상에서의 경험을 이론과 병합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간호실무 향상과 간호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한편, 간호사의 성별에 따른 간호역량을 고찰한 연구가 많지 않지만, Ahn과 Eun (2021)의 연구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간호역량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간호대학 학부 과정에 남학생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임상에서 남성간호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간호사의 간호역량 증진을 위한 영향요인 고찰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사의 업무는 독자적이면서 동시에 협력적인 업무이며, 간호사가 자율적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간호사 개인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동료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팀워크에 기반한 업무이다(Hyun & Lee, 2021). 즉, 팀워크는 간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팀워크가 간호역량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조직적 차원의 요인으로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밀접함, 결속감을 의미하는 팀 내 친밀감이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Park & Jung, 2024) 역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병원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업무는 독자적인 업무가 많지만, 동료들과 팀을 이루어 협력하거나 조언 등의 협조를 받으며 수행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팀워크의 하위 영역 중 목표공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직 구성원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행동하고, 집단 내 협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 특성을 팀워크라고 한다(Cho, 2012). 환자 간호의 질적 향상이라는 간호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의 목표를 공유하고, 환자 간호 향상을 위한 팀 동료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의사소통, 정기적인 팀 회의, 결과에 대한 검토와 피드백 등 팀워크 증진을 위한 중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직업존중감이 간호역량 영향요인 중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결과와(Park & Jung, 2024) 유사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직업존중감은 5점 만점 중 3.92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 중 조직의 존중과 인정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결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직업존중감은 3.81점(Lee & Kim, 2023),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업존중감은 3.75점(Kim & Kim, 2023), 중소병원 간호사의 직업존중감은 3.38점(Kang & Kang, 2017)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직업존중감은 조직에 대한 개인적 평가나 직무 태도의 한 유형이다(Choi, 2019). 조직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명확하게 정의하며, 의사결정 과정 참여와 자율성을 부여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인정과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전략은 간호사의 직업존중감을 높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간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직업존중감은 간호근무환경과 상관관계가 있다(Lee & Kim, 2023). 간호근무환경은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의 특성으로, 간호사의 정책 ‧ 운영 결정 참여, 양질의 간호 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 수준과 자원, 전문직 경력개발 체계,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는 환경이다(Lake, 2002). 긍정적 간호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간호사의 직업존중감을 높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간호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병원간호사의 직업존중감에 대한 개념분석 결과, 병원간호사의 직업존중감은 병원간호사가 직업적 자아인식과 유능감을 찾고, 조직의 존중과 인정을 확인하며, 사회적 신뢰와 존중 및 직업 유지의 원동력을 인식하여, 이를 통해 간호사라는 본인 직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거나 기대하는 신념과 가치이다(Choi & Jung, 2019). 즉, 간호사의 직업존중감 향상을 위해서 간호사 개인과 병원 조직, 사회적으로 간호의 가치를 이해하고 간호직을 존중하는 지속적인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간호사의 간호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는 간호역량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Ha와 Choi (2010)의 연구에서 직무만족도와 간호역량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부 유사하다. 직무만족도는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직인 감정 상태이며(Lee, 2006), 간호역량이란 간호실무와 업무 능력을 갖추고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McCormack & McCance, 2006).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를 간호역량의 영향요인으로 가정하였으나 분석 결과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간호업무 수행과 관련한 높은 역량이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직무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거기반 실무역량이 직무만족도의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Seo et al., 2024)는 간호사의 역량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간호역량은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선행 요인 및 결과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간호역량의 영향요인을 간호사 개인의 특성, 직무 관련 및 조직 관련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요인을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역량 향상을 위해 간호사 직업에 대한 존중감과 팀워크를 고양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 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간호역량, 팀워크, 직업존중감과 직무만족도 간 관계를 파악하고, 팀워크, 직업존중감과 직무만족도가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병원간호사의 간호역량은 팀워크, 직업존중감, 직무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존중감, 팀워크, 학력, 성별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간호사가 본인의 직업에 대해 가지는 신념인 직업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직장 내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팀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협력적 업무 관계 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성간호사가 간호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요인에 대한 고찰 및 차별화된 중재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간호역량과 직무만족도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간호사의 간호역량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수행능력과 환자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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